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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메디칼케어 화장품 관심
천연 활성물질 이용 기능성 스킨케어 연구 … 식약청 원료심사 완료

SK케미칼이 천연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염증성 피부에 특효가 있는 스킨케어 물질을 개발했

다.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가 3년 동안 10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스킨케어 물질은 작두콩으로 

알려진 도두 등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에도 빠르고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이순군 연구원은 “전래 민간요법과 동의보감, 본초학, 중약대사전, 천연물과학, 식

물도감 등 전통 의약서를 참조해 종전의 합성물질을 배제하고 순수한 천연활성 물질만을 이용해 피부의 부작

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여가지 한방식물 가운데 약효가 뛰어난 도두, 백자인, 황련 3종에서 추출, 분리, 정제한 물질을 최적

비율로 혼합해 피부 트러블 등의 관리에 경쟁력을 갖추었다.

A304EX로 명명된 신 물질은 트러블이 심한 문제성 피부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메디칼 케어 화장

품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SK케미칼 이희봉 신규사업팀장은 “A304EX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특

히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는 문제성 피부를 겨냥한 메디칼 케어 화장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를 겨냥한 스킨케어의 시장규모는 약 28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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